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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study was to explore the 
frequency of irritable bowel syndrome(IBS)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identify self-esteem, 
depression, and physical health. Method: The secondary 
analysis was performed. A total 401 university female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1 university in Korea. 
IBS was diagnosed based on the Rome III criteria. 
The questionnaires included Rosenberg's self-esteem 
scal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CESD) scale, and physical health questionnaire 
developed by Le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SPSS Win 15.0 statistics program using 
frequencies, percentages, ANOVA, and the Pearson's 
correlations of the variables. Result: The frequency of 
IBS was 26.7 % in students. All women had mixed 
constipation and diarrhea subtype of IBS. Compared to 
the women without IBS, those with IBS reported 
significantly lower scores on self-esteem and higher 
scores of CESD and on the physical health 
questionnaire. Conclusion: Nursing interventions targeting

female students with IB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reduce the depression and physical health 
problem and improve self-esteem.

Key words : Women, Irritable bowel syndrome, 

Self-esteem, Depression, Health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이며 

학업, 대인관계, 진로결정, 취업, 배우자 선택과 결혼 등 사회

적 위치를 정립하는 시기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생이 겪는 일반적 신체적 건강문제 중 

하나가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한국의 과민성 장 증후군 유병

률은 5～25%로 아주 흔한 소화기계 질환 중 하나이다(Han et 

al., 2006). 과민성 장 증후군은 성인 초기에 주로 발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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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발병하고 남성은 설사 형

이 많은 반면 여성은 변비 형이 많다고 보고된다(Heitkemper 

& Jarrett, 2008). 과민성 장 증후군은 대장암이나 궤양성 대장

염 등 특별한 기질적 질환 없이 만성적으로 장 기능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국외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서 많은 연구가 오래 전부터 행해지고 있지만 현재 국내 간

호학에서 그다지 연구가 활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의 경우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기 보다

는 약국에서 약을 사서 스스로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지속적

으로 약물 오남용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Balboa et al., 

2006). 치료에 있어서도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 개인별 

맞춤치료(식이요법, 약물요법,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는 실

정이다(Heitkemper & Jarrett, 2008). 따라서, 건강제공자로서 

간호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이고 간호

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연구문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과민성 장 증후군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의 질환과 연관성이 있고 신체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

(Talley, Howell, & Poulton. 2001).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이 

정상 성인에 비해 전향적(설문지), 후향적(증상일기) 측정도구

를 사용했을 때 우울과 불안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ng, 2004; Kanazawa et al., 2004; Yoon, 2004).

또한, 과민성 장 증후군 대상자들은 정상 대상자들에 비해 

결석, 결근 수 증가, 관리 비용 증가 등과 같은 삶의 질에 많

은 영향을 미치며(Coffin, Dapoigny, Cloarec, Comet, & Dyard, 

2004), 삶의 질 및 우울과 관련된 많은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이 거론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

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Rosenberg, 1979), 중년 남성(Lee, 2002), 암환자(Jeong, 2003)

의 연구에서도 우울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

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보고되었다.

과민성 장 증후군 대상자들은 여러 가지 관련 질환들이 많

이 보고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월경전증후군이나 월경곤란

증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tman, 

Cain, Motzer, Jarrett, & Heitkemper, 2006). 또한 과민성 장증

후군 환자들은 두통, 요통, 피로, 수면장애, 비뇨기계 증상, 심

계항진, 근육통을 포함한 신체적 증상을 더 자주 호소한다 

(Tillisch et al., 2005; Whitehead, Palsson, & Jones, 2002).

이에 본 연구는 2006년 개발된 Rome III를 사용하여 과민

성 장 증후군 호발집단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과민성 장 증후

군 여대생과 정상 여대생간의 자아 존중감, 우울, 신체적 건

강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

며, 나아가 과민성 장 증후군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1)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과 정상 여대생간의 자아 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2)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과 정상 여대생간의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3)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과 정상 여대생간의 신체적 건강 

정도를 파악한다.

4)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의 자아 존중감, 우울, 신체적 건

강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과민성 장 증후군

과민성 장 증후군은 기질적 원인 없이 반복되는 복통 및 

복부 불편감과 더불어 설사, 변비 등의 배변습관의 변화를 동

반하는 만성적 질환(Thompson et al., 1999)으로 본 연구에서

는 Rome III 기준에 의해 변비 형 과민성 장 증후군, 설사 형 

과민성 장 증후군, 혼합형 과민성 장 증후군, 미분류 형 과민

성 장 증후군으로 분류된 유형을 적용한다(Drossman et al., 

2006). 2006년 Rome III 기준에 의하면 6개월 이전에 발병된 

것으로 주 3일 이상 복통이나 복부 불편 감을 겪거나 다음의 

3가지 중 2개를 만족하는 것이다. 1)배변과 함께 복통이나 복

부 불편감이 사라지거나, 2)배변 횟수의 변화가 된 경우, 3)배

변 형태의 변화가 된 경우로 정의하였다(Drossman et al., 

2006).

2)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이란 자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성공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Rosenberg, 1965)로 Jeon(1974)이 번

역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Rosenberg, 1965)을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말한다.

3) 우울

우울이란 정상적인 기분 변화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감, 무기력감 및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상태(Radloff, 

1977)로 본 연구에서는 Jeon과 Lee(1992)가 번역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CES-D) scale로 측정한 값

을 말한다.

4) 신체적 건강문제

질병이나 불구가 없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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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한 역동적 상태인 건강의 정의에서 질병이나 불구가 없

는 상태(WHO, 1998)로 본 연구에서는 Weiler, Sliepcevich와  

Servela(1993)가 개발한 Adolescent Health Concerns Inventory 

(AHCI) 및 Brunswick와 Josephson(1972)의 연구도구를 참조하

여 Kim, H. R.(2001)이 수정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과 정상 여대생간의 자

아 존중감, 우울, 신체적 건강 정도를 파악한 횡단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여대생 건강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조사된 자료 중 일부를 이용한 이차 자료 분

석 연구이다. 본 프로젝트의 연구대상은 2008년 4월 20일 부

터 6월 13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 대학에 재학 중

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학교 기관윤리심사위원

회(IRB)의 승인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모집

에 있어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

부, 중도포기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였고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에 응하기를 동의한 총 412명으로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이었으며, 참여한 대상자 모두에게 문구용품을 제공하

였다. 대답이 불충분한 11명을 제외한 401명을 분석에 사용하

였다.

3. 연구 도구

1) 과민성 장 증후군

본 연구에서는 Drossman 등(2006)에 의하여 개발되고 Rome 

Ⅲ에 근거한 Rome Ⅲ Adult Questionnaire에서 발췌된 IBS 

Module을 대한소화관운동학회(2007)에서 번역한 것을 사용하

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번 문항을 과민성 

장 증후군의 진단에 만족시킨 후 4～8번의 문항 중 4번 문항

을 A, 5번과 6번 문항을 B, 7번과 8번 문항을 C로 정하여 

A～C 중 두 개의 문항 이상이 과민성 장 증후군의 진단에 

만족시켜야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분류된다. 9번 문항부터 10

번 문항은 보기 0번(전혀 없음), 보기 1번(가끔), 보기2번(자

주), 보기 3번(거의 대부분), 보기 4번(항상)으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9번 문항의 보기 1번부터 해당되는 경우를 변비 형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고, 10번 문항의 보기 1번

부터 해당되는 경우를 설사 형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9번과 10번 문항이 전부다 보기 1번 이상에 해당

되면 혼합형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고 9번과 10

번 문항이 전부다 보기 0번에 해당되면 미분류 형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다.

2) 자아 존중감

개인의 자아 존중감 즉,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자기 

존중 정도,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Rosenberg 

(1965)가 개발한 검사를 Jeon(197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긍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인 자아 존중

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이면 1점, ‘항상 그렇다’이면 4점으로 총점의 범위는 10점에

서 4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Rosenberg(197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2이

었고 Jeon(197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5였으며, 본 연

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6이었다.

3) 우울

Radloff(1977)가 개발하고 Jeon과 Lee(1992)가 번역한 도구

인 한국판 CES-D는 4점 척도, 총 20문항으로 지난 한 달 동

안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하루 이하’(0), ‘때로’(1), ‘상당

히’(2), ‘대부분’(3)으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

위는 0～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이

며, 16점 이상은 우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Radloff(197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5였고, Jeon(199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었다

4) 신체적 건강문제

Weiler, Sliepcevich와 Servela(1993)가 개발한 Adolescent Health 

Concerns Inventory(AHCI) 및 Brunswick와 Josephson(1972)의 

연구도구를 참조하여 Kim(2001)이 수정사용한 것을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20개 문항으로 신체적 불편증상이 ‘전혀 없

다’(1), ‘약간 그렇다’(2), ‘심한 편이다’(3), ‘매우 심한 편이

다’(4)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문

제가 심함을 의미한다. Kim(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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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s of study participants                                                                  (N=401)

Variables Categories

IBS group

(n=107)

Non-IBS group

(n=294) p-value

Mean/n SD/% Mean/n SD/%

Age  20.2  2.0  20.3  2.2 .75
Height 158.6 23.7 161.3 12.8 .11
Weight  48.8 10.8  51.0 12.9 .05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31
 46
 13
 17

29.0
43.0
12.1
15.9

 91
122
 43
 38

31.0
41.5
14.6
12.9

.80

Major Humanities
Natural science
Art

 30
 57
 20

28.0
53.3
18.7

 71
158
 65

24.1
53.7
22.1

.63

Type of residence Home
Self-boarding
Dormitory

 80
 19
  8

74.8
17.8
7.5

189
 75
 30

64.3
25.5
10.2

.14

Religion Presbyterian
Catholic
Buddhism
None

 34
 20
  4
 49

31.8
18.7
 3.7
45.8

107
 47
 22
118 

36.4
16.0
 7.5
40.1

.21

Spending money 
per month
(10,000won)

below 30
30- 39
40- 49
over 50

 51
 26
 18
 12

47.7
24.3
16.8
11.2

135
 87
 35
 37

45.9
29.6
11.9
12.6

.49

History of 
surgery

Yes
No

 28
 79

26.2
73.8

 67
226

22.9
77.1 .28

Problem of 
menstruation

Yes
No

 52
 55

48.6
51.4

113
181

38.4
61.6 .04

Alcohol intake Yes
No

 87
 20

81.3
18.7

223
 71

75.9
24.1 .40

Smoking Yes
No

  2
105

 1.9
98.1

  6
288

 2.0
98.0 .10

Regular
exercise

Yes
No

 23
 84

21.5
78.5

 67
227

22.8
77.2 .81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version 프로그램으로 기술 및 추

론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여대생의 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정보는 실수,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 여대생의 과민성 장 증후군 유무에 따른 자아 존중감, 우

울, 신체적 건강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3)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의 자아 존중감, 우울, 신체적 건

강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1. 과민성 장 증후군 빈도

여대생의 과민성 장 증후군 빈도는 107명(26.7%)이었고 107

명 모두 혼합형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Prevalence of irritable bowel syndrome

(N=401)

Variables n %

IBS group 107 26.7
Non-IBS group 294 73.3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민성 장 증후군 유무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의 평균 나이는 20.18(1.97)세이었

고, 2학년이 43%로 가장 많았고, 자연과학계열이 53.3%로 가

장 많았고, 74.8%가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종교는 무교 

45.8%, 기독교 31.8%, 천주교 18.7%순이었다. 지출은 평균 

382,000원이었고 47.7%가 300,000원 이하의 지출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과 정상 여대생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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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ons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physical health                                         (N=401)

Variables
Possible 

range

IBS group(n=107)

M(SD) 

Non-IBS group(n=294)

M(SD)
t / X2 p

Self-esteem 10-40 28.20( 4.67)  30.26( 4.45)  4.04 .00
CESD  0-60 20.07( 7.17)  18.23( 7.52) -2.20 .02
CESD ＞16 n(%) 74  (69.20) 128  (56.50) 5.25 .02
Physical health  4-80 34.67( 6.61)  30.13(13.69) -3.29 .00

<Table 4> Physical health                                                                                       (N=401)

Variables
IBS group(n=107)

      M             SD

Non-IBS group(n=294)

      M             SD
t p

Abdominal pain 1.84  .78 1.47  .93 3.69 .00
Overweight 1.92  .79 1.64 1.02 2.51 .01
Palpitation 1.54  .70 1.30  .81 2.70 .00
Arrhythmia 1.35  .57 1.19  .77 1.91 .02
Dyspnea 1.45 1.25 1.35  .87  .87 .37
Hypertension 1.00 1.05 1.06  .68  .64 .52
Teethache 1.30  .55 1.17  .77 1.55 .12
Gingivitis 1.32  .62 1.18  .78 1.64 .10
Indigestion 2.35  .87 1.61  .96 7.00 .00
Heartburn 2.11  .93 1.33 1.06 6.74 .00
Constipation 1.83  .86 1.62 1.01 2.00 .05
Back pain 2.19  .77 1.83 1.16 2.98 .00
Scoliosis 1.80  .87 1.60 1.18 1.67 .09
Acne 1.70  .66 1.73 1.00  .26 .79
Feeling tired 2.56  .80 2.27 1.11 2.52 .01
Declined strength 2.49  .78 2.25 1.12 2.00 .04
Injury due to accident 1.07  .34 1.02  .65  .68 .49
Injury due to exercise 1.09  .29 1.04 . 69  .77 .44
Cough 1.33  .61 1.17  .77 2.00 .05
Poor vision 2.45 1.03 2.31 1.18 1.08 .28

반적 특성 차이는 연령, 키, 몸무게, 학년, 전공, 거주형태, 종

교, 용돈지출, 수술경험, 음주, 흡연, 운동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월경

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 중 월경문제가 있는 경우는 48.6%, 정상 

여대생 중 월경문제가 있는 경우는 38.4%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5)<Table 2>.

3. 과민성 장 증후군 유무에 따른 자아 존중감, 

우울, 신체적 건강의 차이

과민성 장 증후군 유무에 따른 자아 존중감, 우울, 신체적 

건강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의 

자아 존중감 점수는 28.20, 정상 여대생은 30.26으로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

다(t=4.04, p=.00). 우울의 경우,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이 

평균 20.07, 정상 여대생은 평균 18.23으로 우울의 정도는 과

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0, p=.02). 16점 이상의 우울군은 과민성 장 증후

군 여대생은 74명(69.2%)으로 정상여대생은 128명(56.5%)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에서는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이 평균 34.67, 

정상 여대생이 30.13으로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이 더 높았

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29, p=.00). 신체적 

건강의 하부영역에서는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이 정상 여

대생에 비해 복통, 심계항진,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함, 변비

를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또한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이 정상 여대생에 비해 뚱뚱함, 부정맥, 피곤함,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4. 자아 존중감, 우울, 신체적 건강과의 상관관계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우울, 신체적 건강

과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 

그룹에서 자아 존중감과 우울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r=-.45)

가 있고, 자아 존중감과 신체적 건강도 음의 상관관계(r=-.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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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우울과 신체적 건강은 양의 상관관계(r=.56)를 나

타냈다.

<Table 5>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in women with 

irritable bowel syndrome              (n=107)

Variables Depression Physical health

Self-esteem -.45** -.31**
Depression .56**

**p<.01

논    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 발현 빈도 및 

자아 존중감, 우울, 신체적 건강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 개념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되었다. 과민성 

장 증후군 빈도는 26.7%로 나타났고 모두 혼합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ROME II 기준으로 629명의 여대생 대상으로 연구

한 Yoon(2004)의 연구에서 27.98%와 552명의 대학생을 대상

으로 연구한 Lee(2002) 연구에서 27.2%를 보인 연구와 비슷

한 결과를 보였으며 여자 간호사 대상으로 연구한 Hong 

(2005) 연구에서의 35.4% 보다는 낮은 결과이다. 이는 Rome 

II와 Rome III 진단기준이 유사하게 과민성 장 증후군을 유무

를 분류하는 것을 나타낸다. Rome II는 증상 발병 시점이 12

개월이고 이 기간 동안 적어도 12주 이상 증상빈도가 25% 

이상인 것에 비해 Rome III는 증상 발병 시점이 6개월이고 

지난 3개월 동안 적어도 3일/개월 이상 증상빈도가 10% 이상

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지만 Rome III의 경우 

더 가까운 시기에 더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점에서 과민성 장 

증후군 유병률을 더 정확하게 진단해 줄 것으로 사료되나 

Rome II와 Rome III 두 가지를 같은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어

떻게 빈도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결과는 과민성 장 증후군의 경우 설사 우세 형, 

변비 우세 형, 혼합형, 비분류 형 등 4그룹으로 분류되나 본 

연구에 참여한 과민성 장 증후군 대상자 전원은 혼합형인 것

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Lee(2002)의 연구에서 

변비 형이 47.9%, 혼합형이 35.4%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여

대생을 대상으로 한 Yoon(2004)의 연구에서 혼합형 55.7%, 

변비 형 30.7%, 설사 형 13.6%로 나타난 결과와도 다른 결과

를 보였다. 과민성 장 증후군과 관련해서 설사 형이나 변비 

형은 뚜렷한 차이점이 있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혼

합형은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관련연

구가 부족하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여

겨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민성 장 증후군 유무에 있어서 과민

성 장 증후군 여대생이 정상 여대생에 비해 월경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이 광범위하게 월

경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민성 장 

증후군 여성이 자궁절제술을 포함한 복부 수술이 더 많았다

는 결과(Longstreth & Yao, 2004)와 과민성 장 증후군 여성이 

정상 여성에 비해 월경전증후군이나 월경곤란증의 빈도가 더 

높았다는 연구(Altman, Cain, Motzer, Jarrett, & Heitkemper, 

2006) 등 과민성 장 증후군은 장 증상뿐만 아니라 여성 생식

기계 관련 증상도 함께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

호사들이 건강사정을 할 때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다면 여성 

생식기계 관련 증상도 함께 사정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배란기와 월경기 등 월경주기에 대해 통제를 하지 않

았으나 배란기와 월경 기는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월경주기와 과민

성 장 증후군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여 월경주기에 따른 간호

중재 전략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이 정상 여대생에 비해 자아존중

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과민성 장 증후

군 여대생의 자아 존중감 점수는 28.2점으로 미혼 흡연여성을 

대상으로 Kim, Kim, Kim과 Back(2002)의 연구에서 보고 된 

34.53보다 낮게 나타나고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Park(2002)

의 연구에서 보고 된 29.86보다 낮게 나타났다. 심지어 중증

의 요실금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한 Kim, H. S.(2001)의 연

구에서 보고 된 27.38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자

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을 대상으로 

사회 심리적 간호를 할 경우 자아 존중감을 사정하여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의 우울 점수는 평균 20.07이고 정

상 여대생은 18.23으로 우울의 가능성이 추정되는 16점 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두 그룹 모두 우울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동일한 도구로 측정 했을 때 일반 성인여성의 우울 

정도가 16.22였던 것(Kim & Shin, 2004)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다. 또한 16점 이상의 우울군은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

생은 69.2%로 정상여대생은 56.5%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

라 여대생의 우울의 정도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건강문제

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사회 및 학교 교육프로

그램이 절실하다. 또한 Tillisch 등(2005)의 연구에서 혼합형이 

설사 형이나 변비 형에 비해 신체화 증상이나 우울 증상이 

더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이 모두 

혼합형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아존중감이 더 낮고 우울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Tillisch 등(2005)의 연구에서 혼합

형이 설사 형에 비해 쉽게 피로하고, 근육통을 더 느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모두 혼합형이었으므로 과민성 장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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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군 여대생이 피곤함과 체력이 더 떨어졌다고 느끼는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가슴 답답함이 정상 여대생 보다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에서 더 많이 보였는데 이는 과민성 

장 증후군 여성이 40% 정도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정상 대

상자가 13%를 호소한다는 Balboa 등(2006)의 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심계항진이나 가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

으로 보아 비슷한 병태생리적인 메커니즘이 장의 운동성, 내

장의 감각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

로 보인다(Whitehead, Palsson, & Jones, 2002).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거나 우울

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간호중재가 필요하

다고 여겨진다. 또한 개발된 중재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자아

존중감이나 우울의 정도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연구를 통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민성 장 증후군 대상자의 경우 자존감이 

낮을수록 우울과 신체적 건강의 정도가 높고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문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

감과 우울은 역상관 관계에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년여

성을 대상으로 한 Park(200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여대생을 다루는 지역사회 

및 학교 건강 제공자들은 여대생들에게 과민성 장 증후군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자아 존중감, 우울, 신체적 건강에 대한 

간호사정 및 적절한 대처에 대한 지도가 요구된다. 특히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한다면 여대생의 우

울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과 정상 여대생을 대상

으로 자아 존중감, 우울, 신체적 건강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을 

위한 효율적인 간호중재 전략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4월 20일 부터 6월 13일까지 서울시 

일 대학교 여대생 401명을 임의 표출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Rome III 설문지, Rosenberg의 도구, CESD, Kim 

(2001)의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 변수를 측정하였다. 자료 분

석은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상관관계분

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여대생의 과민성 장 증후군 빈도는 107명

(26.7%)이었고 모두 혼합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들이 정상여대생에 비해, 월경문제가 더 빈번하

게 일어나고 자아존중감이 더 낮고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으

며 신체적 건강문제도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되

었다. 두 집단 모두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유의하게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 그룹에서는 자아존

중감과 신체적 건강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민성 장 증후군 여대생을 위한 

우울 및 신체적 건강문제를 줄이고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과민성 장 증후군의 유

무에 관계없이 여대생 전체의 우울을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

램의 개발과 효과를 검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과민

성 장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식이, 자율신경

계 불균형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시도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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